
제3회 창작동요 챌린지 ‘꿈나눔' 수상팀 안내 

 

 

※ 수상팀에게는 상장 및 부상 수령 관련하여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. 



제3회 창작동요 챌린지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

수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 

 

🎉 수상 내역 (부문별·가나다순) 

●​ 대상 (1팀) 

부문 아동명/팀명 소속 참가곡 

중창  
중랑1호신내동 

우리동네키움센터 

중랑1호신내동 

우리동네키움센터 
핸드폰의 행방불명 

 

●​ 최우수상 (3팀) 

부문 아동명/팀명 소속 참가곡 

독창  김다윤 기지초등학교 상상 

중창 상상이들 바다솔지역아동센터 상상 

합창 비봉 빛나는 별 아이들 다함께돌봄비봉센터 내 마음에는 동물이 있다 

 

●​ 우수상 (6팀) 

부문 아동명/팀명 소속 참가곡 

독창  
김규아 서울삼육초등학교 상상 

박주연 서울재동초등학교 핸드폰의 행방불명 

중창 
민토하모니 민토지역아동센터 상상 

의형제 칠원지역아동센터 핸드폰의 행방불명 

합창 

중랑구5호점 

우리동네키움센터 

중랑구5호점 

우리동네키움센터 
내 마음에는 동물이 있다 

푸름이 합창단 
LH-YMCA 

퇴계푸름이지역아동센터 
내 마음에는 동물이 있다 

 



●​ 장려상 (9팀) 

부문 아동명/팀명 소속 참가곡 

독창 

이주안 검바위초등학교 상상 

장예은 봉서초등학교 내 마음에는 동물이 있다 

조예한 진주촉석초등학교 상상 

중창 

꿈꾸는 별들 신상도지역아동센터 내 마음에는 동물이 있다 

상상을 펼치는 i들 명리지역아동센터 상상 

26년 계수나무 

토끼들의 룰루랄라~! 

인천시 계양구 

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
핸드폰의 행방불명 

합창 

상상나래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4호점 상상 

새별합창단 새벼리지역아동센터연합회 상상 

육개장 인천 경연초등학교 6학년2반 상상 
 

●​ 특별상 (10팀) 

부문 아동명/팀명 소속 참가곡 

중창 꿈꾸는 아이들 구세군영월지역아동센터 상상 

합창 나래핀 남대전지역아동센터 핸드폰의 행방불명 

합창 내일을여는교실합창단 내일을여는교실지역아동센터 상상 

합창 늘푸른하모니 영은늘푸른지역아동센터 내 마음에는 동물이 있다 

합창 야!우리 야!우리지역아동센터 핸드폰의 행방불명 

합창 어벤져스 화성시 다함께돌봄봉담2센터 핸드폰의 행방불명 

합창 
우리동네키움센터 

성북8호점 

우리동네키움센터 

성북8호점 
내 마음에는 동물이 있다 

독창 이나연 청북지역아동센터 핸드폰의 행방불명 

독창 이주원 힐브릿지 송도학교 상상 

독창 이진원 화성 상신초등학교 상상 
 



●​ 심사평 

「함께걷는아이들」 제3회 창작동요 챌린지의 최종 심사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. 

창작동요의 음악적 다양성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. ​

다양한 기법으로 작곡된 노래를 어린이들이 열심히 연습해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​

참 사랑스럽고 대견합니다. 

이번 선정곡들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. ​

음악적 기량을 익히고,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곡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완성해 가는 

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. 물론 음악성은 심사의 중요한 기준입니다. ​

하지만 영상에 담긴 어린이들의 땀방울에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

이에 음악적 완성도를 우선으로 평가하되, ​

점수가 비슷할 경우에는 참여한 어린이들의 학년이 낮을수록, ​

또 더 많은 어린이가 함께할수록 가산점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

대회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와 지도해 주신 선생님, 부모님께 ​

깊은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. 

 

제3회 창작동요 챌린지 ‘꿈나눔’ 심사위원 천필재 



2년 동안 함께걷는아이들의 합창 부분을 심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. 

10명 이상의 아이들이 모여 하나의 노래를 부르고, ​

그 노래를 한마음으로 표현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죠.​

그 쉽지 않은 작업을 가능케 하기 위해 보이는 곳,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신 

많은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. 

합창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자라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서 즐거운 추억이었다고 

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.​

작은 소품 준비부터 반주에 맞춰 노래하고, 율동을 하는 아이들을 심사하면서 저도 

모르게 심사 내내 웃음을 띠고 있었네요. 

노래가, 음악이 주는 큰 힘을 아이들이 자라면서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.​

저도 오랜만에 순수의 시간으로 돌아가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.​

감사합니다. 

​
제3회 창작동요 챌린지 ‘꿈나눔’ 심사위원 강나경 

 


